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비비는 약 4조원으로 
이중 석유 수입‧판매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는 
최대 8,000억원 수준이며, 중동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정부는 별도의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에너지 관련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등 세부적인 내용과 방식, 
재정지원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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